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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영제로 운영중인 광주 시내버스 서

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

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의 사고도 줄지 않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

2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12년

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불편신고 건수는

모두 3757건에 달했다

2012년 439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

이듬해 624건 2014년에는 무려 1069건으

로 1000건을 넘어섰다

2015년 803건으로 다소 줄었던 불편신

고 건수는 지난해 822건으로 증가세다

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해 신고된 건수가

14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하차 거부

(929건) 불친절(876건)이 그 뒤를 이었다

광주시는 2014년에 유독 민원이 많았던

것은 시내버스 파업과 여름철 불친절 등

계절적 요인과 신학기 요금 인상 등의 요

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

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0년 380%

에서 매년 줄어 2015년 350% 지난해 34

7%로 떨어졌다

불편 민원 말고도 시내버스 교통사고도

매년 1000건 안팎에 달하는 등 줄지 않고

있다

2014년 953건에서 2015년 1033건 지난

해는 1021건에 달했다

운행하는 버스 대수가 998대인 점을 감

안하면 한대당 1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

셈이다

지난해 기준 대인사고가 647건 대물사

고는 374건으로 집계됐다

업체별로 D운수가 385건 U운수는 215

건으로 두 업체의 사고건수만 600건에 달

했다

시의회 김영남(서구 3)의원은 시내버

스 교통사고가 매년 1천여건에 달하는 것

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

론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직결돼 있다며

교통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

련해야 한다고 말했다

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

서비스 평가 강화 현장중심의 친절운동

캠페인 지속 추진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

센티브 확대 등으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

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

최권일기자 cki@kwangjucokr

혈세붓고도불편불안한광주시내버스

민원 5년간 3757건정류장통과승하차거부많아

수송분담률 347%로감소교통사고도매년 1000여건

광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열악

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

면서 교육청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도

마 위에 오르고 있다

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

부(이하 노조)는 24일 광주시교육청에

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스포츠강사들

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

노조와 스포츠강사들은 이날 퇴직금

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진

행되고 있는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대

한 시정과 다른 교육공무직원에 비해 현

저히 불리한 수당 지급 문제 등을 해결

해줄 것을 요구했다

현재 광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

경우 매년 11개월(3월이듬해 2월)간

교육청과 체결한 단기 계약에 따라 일선

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

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한 달 분 이상의

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

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한 꼼수로

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약이

이뤄지지 않은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

받다가 다시 채용돼 근무하는 비정상적

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들

설명이다 이들은 또 조리원과 달리 급

식비(80만원)와 교통비(60만원) 가족수

당(72만원) 등의 수당을 받지 않는 차별

적 규정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

이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▲12개월 단

위로 계약 임용할것 ▲교육공무직원과

의 수당 지급 차별 금지 ▲같은 학교에

서 2년 이상 근무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

제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@

근로계약 11개월 아닌 12개월로해야

광주초등스포츠강사들교육청서기자회견처우개선촉구

24일광주시서구쌍촌동천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열린 제1회광주가톨릭비움나눔페스티벌에방문한시민들이헨리관지하

공간에설치된미술작품을감상하고있다이번축제는28일까지이어진다 김진수기자 jeans@kwangjucokr
미술관이된천주교광주대교구청

광주시내버스불편신고건수

2012 2013 2014 2015 2016 (년도)

439
624

1069

803
822

(단위건)

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최

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

다친 해남군계곡면반계리 문화재 발굴

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

24일밝혔다

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

시40분께문화재 발굴사전조사를 위한

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2m 높이의

흙더미가 무너져작업중인 일용직 노동

자 박모(76)씨가 숨지고 안모(74)씨는

중상을입었다

사고가 나자 목포지청은 합동 조사반

을 구성해 작업 중지와 감독 실시 명령

을 내렸다 사고원인을 조사 후 행정적

조치와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

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@

인부 사망 해남 문화재발굴현장작업중지명령

광주시의회가 광주예술고 이전을 위한

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청의

안일한 행정으로예산을낭비하게 됐다는

지적에도 면피성발언만 한 채 원안대로

통과시켜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온

다

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(위원장 김

옥자)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

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

결했다 위원장을 비롯 문상필김영남

심철의김용집문태환 등 6명의 시의원

은 지난 22일부터옛전남도교육청(면적 3

만6938) 부지를 매입 광주예술고를 이

설하겠다는 취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

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오다

이날 전격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동의

안 통과 이후전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기

위한 계약보증금 34억6000만원을 비롯한

2017년 제 1회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

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

당초 시의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

조정금액 346억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

된 점을 문제삼았다

조정금액의 경우 해당 지역에 아파트건

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

액을 산정했다는 점에서다

아파트를짓지못하는 학교부지라면턱

없이높은 금액이어서 100억이상바가지

를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조정이필

요하다는 것이다

시의원들은 그러나 이같은 교육청의 부

적절한 행정과예산낭비 요인을 파악하고

도 그대로 통과시켜 직무를 소홀히한 것

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

시의원들은 5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

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교육감은 부지 매입

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중앙분쟁조정위

원회 의결문을 감안 통과시켰다는 입장

이다

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29일 예산결

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육문화위원회가

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예정

이다

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
예산낭비논란에도광주시의회예술고이전추경승인

시의원들 부지포기막으려면수용불가피29일 심의 세월호 3층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

한 상태로 발견된 유해는 일반인 미수습

자인 이영숙씨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수

습된 유해의 옷에서 이씨의 신분증이 나

왔기 때문이다

2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

지난 23일 온전한 유해의 옷에서 이영숙

씨의 신분증이 나왔다 세월호 현장수습

본부는 옷에서 발견된 신분증이 지난 22

일 수습된 유해의 것인지 여부는 국과수

DNA 분석을 통해 감식 결과가 나와야

최종 확인할수 있다고밝혔다

일반인객실이 있는 세월호 3층에는 이

영숙씨와 권재근씨 권씨의 아들 혁규군

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

김한영기자 young@kwangjucokr

세월호구명조끼유해

일반인이영숙씨추정

오늘의날씨

관심

높음

보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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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오후
풍향 파고() 풍향

서해
남부

앞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
먼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

남해
서부

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
먼바다(동) 북서북 0515 서북서

파고()
1020
1025
0510
0515

�바다날씨

먼바다(서) 북서북 1015 서북서 1020

�물때

목포
0652 0129
1904 1340

여수
0220 0833
1434 2106

간조 만조

�주간날씨

26(금) 27(토) 28(일) 29(월) 30(화) 31(수) 61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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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2 1328 1531 1632 1732 730 1728

광 주 맑음

목 포 맑음

여 수 맑음

완 도 맑음

구 례 맑음

강 진 맑음

해 남 맑음

장 성 맑음

나 주 맑음

1629

1725

1828

1628

1329

1428

1328

1228

1329

1428

1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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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23

1626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보 성

순 천

영 광

전 주

군 산

남 원

흑산도

진 도

�지역별날씨 ���

해뜸 0522

해짐 1937
�� 0500

�� 1852

무더운 봄

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

식중독

자외선

피부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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